
【예수님의 재림에 완전히 깨어나라- 정은별】

중고등부시절 교회에 왔습니다. 캠퍼스를 거치면서 가정

의 핍박이 심했지만 주님이 동행해주셔서 행복하게 교회

에 왔습니다. 치어활동을 하면서는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

만, 주님께서 함께 노래해주시고 춤을 추어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경제가 

힘들어 일을 하니 마음이 너무 외롭고 지치고 곤고했습니

다. 삶이 고달프고 서럽고 한스럽다 생각하며 인생지옥, 

세상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2009년 6월부터 직장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시간 날때마다 예수님께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예

수님께 편지를 썼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보

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고, 평소에 예수님께 묻고 감동으로 응답해주시

고 대화해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8월 예

수님께서 물끄러미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

다’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마디는 선생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였기 때

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너무너

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께 힘 드리고 위로해드

리겠다 해놓고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 위로해달라는 응석

받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회개를 구합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가장 소중한 사랑 예수님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이렇게 고백했고 이후 기도할 때마다 와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말씀해주시고 응답해주

시니 저의 환경과 여건이 변함이 없어도 진정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다시금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새벽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

다’하며 기도를 하던 중,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술로 영

광돌리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하

나님의 뜻, 심정이 성령으로 전달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

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너희를 통하여 

온 영계와 육계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영광돌림이 마땅하기에 너희를 창조하였다. 

때로는 새소리처럼

때로는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안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타났고

때로는 천둥소리, 우레소리, 폭포수와 같은 소리로

나 여호와의 웅장함을 나타내었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타남은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르러 

땅끝까지 나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이 퍼지기를 원함이

다.

내 사랑이 어찌하면 너희에게 이를 수 있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하고 

질기디 질긴 6000년 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나의 사랑은

내 나라에 너희 것인데 이러한 내 마음도 모르고 

타락의 길로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흘러가는 온 인류를 바

라보는

내 심정을 어찌하랴.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마음 몰라주니 

참으로 얄궂은 인생들이구나. 

인생들아! 내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숲속의 새도 노래를 부르고

들판의 개들도 하늘을 보고 짖어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너희들은 

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느냐.

밤낮 주야로 나를 부르고 외치고 영광돌리어도 부족한 이



때

다른 곳에 정신을 두고 사망으로 흘러가는 너희들아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야

너희가 나에게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게야.

어느 하나라도 낮은 점수로는 나를 볼 수 없다.

내 나라에 와도 나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기도와 찬양과 전도, 생명의 말씀을 놓지 말고 

내게 몸짝 붙여 가야지.

1미리라도 떨어지면 데려갈 수도 바라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

마지막 이때 더 잘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에게로 오기 위해 몸부림쳐야지.

왜 너희는 아직도 자신의 습관과 성격, 

고정관념과 상념,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야.

내가 사랑하는 이 답답한 사랑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내 아들 예수의 재림을 100% 믿고 완전히 깨어나야한다.

재림에 깨어나라고 말한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이리 밍숭밍숭한 인생들이 비일비재하구나.

내 나라에 올 때는 육계와는 다르다.

무리들 가운데 틈 없이 부데끼며 있을지라도 

얼떨결에 떠밀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성령바람에 휩쓸려 여차저차 얼떨결에 따라왔을지라도

예수의 재림에 깨인 자만 데려가고 

깨이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속에 자기인생 고달픔을 한탄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거야.

1대1 신앙이라고 했잖아.

그토록 이야기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인생들의 무지함은 무지 무지하게 무지하다.

육신이 게을러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너희.

한계를 뚫고 내게 나아와야지.

이왕이면 천층만층 구만층 영계 더 좋은 곳에서 날 만나

야지.

못 만나면 억울해서 어쩌느냐. 

그러니 잘 하자!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닌데 한번 행할 때 완벽해야지.

이 시대 재림에 깨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잘 모르겠으면 매달리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생각하며 여유부릴 시간이 없는

데

너희 인생들은 어찌 이리 느긋하냐

정신차리고 깨닫고 행하여 

너희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자. 속력을 높이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야기하는게야.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 내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치고자 이리 말하는 것이

니



내 아들 예수의 재림에 반드시 깨어나라.

반드시. 꼭이다! 꼭!

진정으로 사랑한다. 나의 인생들아.

모든 인생들을 사랑함으로 누구하나 빠뜨리지 않고 구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섭리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